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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바고 : 행사 종료 후 보도 가능(대외협력비서관실 별도 공지) 배포 : 2023년 9월 10일(일)

윤석열 대통령, 인도 진출 기업인 격려

- 제조·물류·SW·게임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인 간담 - 

- 인도 시장의 전략적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지원 약속 -

G20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9/10 일, 현지

시간) 뉴델리 시내 호텔에서 현지 진출 기업인 12명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

다.

올해 우리나라와 수교 50주년을 맞는 인도는 14억 명이 넘는 세계 1위의 인구 

대국으로,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거대한 

잠재력을 지닌 인도 시장의 기회를 잡기 위해 약 530여 개의 우리 기업들이 진

출해 활약하고 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자동차, 전자, 기계·섬유,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의 제조기업들과 물류, IT S/W, 모바일게임 등의 서비스기업들이 참석해,

인도의 시장 상황과 진출 전략을 나누는 한편 통관, 행정 규제, 인프라 등 현지

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도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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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인도 시장의 각 분야에서 한국 브랜드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기업인

들을 격려하고, 우리 기업들이 인도 시장의 전략적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

도록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끝>

첨부. 참석자(현지 진출 기업인, 12명)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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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참석자 명단   

□ 현지 진출 기업인 : 12명 

성명 직위
김언수 현대차 부사장(인도아중동대권역장)
박종범 삼성전자 서남아총괄장(부사장)
이현진 LG전자 노이다 생산법인장
이시연 효성 인도 법인장
조장현 이랜텍 인도 법인장
윤한호 카스 인도 법인장
조경운 롯데인디아 이사회 의장(상무)
이종상 아모레퍼시픽 인도 법인장
김성호 SD바이오센서 인도 법인장
손현일 크래프톤 인도 법인장
백정훈 CJ다슬 인도 법인장
김보연 건솔루션인디아 대표


